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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재

소식좌
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

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‘나는야 1.5

세 아줌마’ 는 ‘재미교포1.5세 아줌마’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

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 주>

요즘 재미있게 보는 먹방 중에“밥맛 없는 언니들”

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. 적게 먹는 것으로 유명한  

“소식좌”박소현과 산다라박이 유명한 먹짱들을 게

스트로 초대하여 먹방 수업을 받는다는 콘텐츠로 기

존의 먹방과는 거의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. 기존 먹

방이 무조건 잘 먹는 사람을 보며“어떻게 저렇게 많

이 먹지?”“어떻게 저렇게 먹지?”하며 놀라워했다면 

이 두 명의 연예계 대표 소식좌들을 보면서는“어떻

게 저렇게 조금 먹지?”“어떻게 저렇게밖에 못 먹지?”

하며 놀라워하는 것이다.

소식좌들은 프로그램에서도 절대로 과식하지 않는

다. 딱 먹을 만큼만 먹고 배가 차면 게스트가 마지막 

한 입을 권할 때“잘 먹었습니다.”라며 사양하고 식

사를 중단할 수 있다. 지금까지 네 편을 보았는데 한

결같이“잘 먹었습니다.”라는 인사로 프로그램이 끝

났다. 심지어 고깃집에서는 고기 세 점을 먹고 배가 

부르다며“잘 먹었습니다.”를 외쳤다. 박소현이 고기 

세 점을 먹을 때 요리 연구가 이혜정은 고기 14점을 

먹었다. 박소현이“마지막 한 숟갈이 안 넘어갈 때 그

걸 넘기는 방법이 무엇이냐?”라고 묻자 이혜정이 답

답해 미치겠다는 듯이“그건 몰라. 어떻게 안 넘어갈 

수가 있어?”라고 말하는데 쓸데없이 너무 공감이 되

어 한참을 웃었다. 

요즘 매스컴에서 소식좌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. 소

식좌는 아주 적게 먹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로 그동

안 무조건 많이 먹는 먹방에 지쳐가고 있던 차에 조

금만 먹어도 배부르다는 소식좌들이 등장하자 훨씬 

참신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. 이들이 바나나 

하나를 두세 차례 쉬어가며 끝낸다든가, 등심 한 조

각을 4분 53초 동안 씹고, 배가 고파도 귀찮으면 굶

고 그냥 잠자리에 드는 모습 등은 신기함을 넘어 경이

로울 정도이다. 그리고 소식좌들이 대세까지 될 수 있

을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것

으로 보인다. 

뭐든 잘 먹는 오빠와 대조적으로 어릴 때 나는 안 먹

고 못 먹는 것이 꽤 많은 아이였다. 엄마는 식사 때마

다 그런 나를 오빠와 비교하며 심하게 나무랐고 나는 

그래서 식사 시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. 그때 좋

아하지 않던 메뉴들 중 일부는 지금 없어서 못 먹을 

정도이고 몇 가지는 지금도 별로 즐기지 않는 것들도 

있다. 어른이 되었더니 별로 즐기지 않는 음식은 식성

으로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어릴 때는 무조건 편식

은 나쁜 것이라며 혼이 났던 것 같다. 뒤늦게 알았다. 

나의 편식을 나무랐던 엄마도 안 먹는 음식들이 있다

는 사실을......

요즘에는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

소화 잘되는 우유나 두유 등으로 대체가 가능해졌지

만 옛날에는 우유 먹고 설사를 해도 계속 먹어서 체

질을 바꿔야 한다며 무식하게 계속 먹이는 분위기였

다. 개인의 식성이 존중받기보다는 집에서는 부모님 

중심적으로, 학교 도시락은 그냥 정해진 도시락 반찬 

패턴으로 먹는 것이 당연했다.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것

이 그 무엇보다 중한 시절이었고 잘 먹는 게 복이고 

어느 정도 통통해야 더 보기 좋다 하였다. 

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. 하루에 한 끼만 먹

는다는 1일 1식족들이 생겨났고 몸무게보다 골격근

량과 체지방이 더 중요해졌고 이제는 적게 먹고 까다

롭게 먹고 가려 먹는 사람들을 더 현명하게 바라보는 

시선도 많아졌다. 주는 대로 받아먹고 무조건 잘 먹

고 많이 먹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. 음식을 조금 

먹는 것은 소식하는 건강한 식습관으로, 음식을 가려 

먹는 것은 음식에 대한 신념과 식성이 다른 것으로 인

정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. 

나는 소식좌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

다면 소식좌들의 두 가지 식습관을 따라 해보고 싶

다. 음식을 아주 천천히 먹는 것! 그리고 적당히 먹었

으면“잘 먹었습니다.”하며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. 이 

두 가지를 잘 못해서 늘 몸이 무겁다. 부디 새롭게 떠

오르는 소식좌 트렌드에 발맞춰 나도 식습관에 변화

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


